
자발적 퇴사자 명단도 ‘블랙리스트’, CFS 전 직원도 ‘쿠팡 본사 전
직원’이라는 MBC의 허위 왜곡보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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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캡쳐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자’ 명단도 ‘블랙리스트’라고 허위보도한 MBC

MBC는 19일 보도에서 ‘일과 삶의 균형’, ‘자기개발’, ‘군입대’, ‘육아∙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
을 CFS가 낙인 찍어 재취업을 영구히 제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MBC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라며 왜곡 주장하는 CFS 인사평가 관리 자료에는 불법 행위나 사규 위반
등으로 채용이 제한되는 사람들과 본인 의사에 따라 취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들은 다시 취업할 수 있고, 실제 MBC가 재입사를 제한당했다고 주장한 인원 중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출처: 1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캡쳐
CFS 전 직원도 ‘쿠팡 본사 전 직원’이라고 허위 자막으로 왜곡한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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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인터뷰 당사자들이 모두 전 CFS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본사 인사팀 퇴직자’ 라고 허위 자막을 사용하고, ‘본사’를 반
복적으로 언급하여 마치 쿠팡 본사가 개입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나아가 CFS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매니저의 사적인 감정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당사자들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MBC는 최소한의 반론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MBC는 지난 13일부터 5일에 걸쳐 CFS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당사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아무런 반론의 기회도 제
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CFS는 해당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추가 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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